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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부 등록기자
제목 : “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패소하고 쉬쉬하는 정부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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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산업부는 10.17일 까지도 “DSB 판결 보고서가 우리나라에
송부되었는지 조차 알려줄 수 없다.”며 “WTO 회원국에
보고서가 공식 회람되는 내년 1월 전에는 판결내용을 공개할 수
없다”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.

□ 정부 관계자는 “상소 여부도 고민이 되는 사안”이라며 “상소
하면 2심 결론이 나는 2019년쯤으로 수입 재개가 미뤄지겠지만
패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시간 끌기에 불과해 한일 통상
관계만 꼬일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10.17(화) 새벽, WTO 제네바 본부로부터 일본 수산물 WTO 분쟁
패널 최종보고서가 당사국(한국, 일본)에 배포되었음.

ㅇ그러나, WTO 규정에따라동보고서의내용은공개할수없음(당사국의무)

□ 산업부는 10.17(화) 이후 언론 등의 문의에 대해 상기와 같이
설명해 오고 있으며, 분쟁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것이 아님.

□ 상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최종판정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
상태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
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, WTO 절차에 따라 상소
할 것임.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.

 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정훈 통상법무과장 (044-203-577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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